
3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2, pp. 3~10, March, 2013

제3세계 현지인과 함께하는 적정기술 공학설계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
이강*,† ․한윤식* ․김경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Educational Effects of an Appropriate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Workshop with the People in Need 
Kang Yi*,† ․ Youn-Shik Han* ․ Kyung-Mi Kim**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lectrical Engineering, Handong Global University
**School of Global Leadership, Handong Glob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model of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workshop for appropriate technologies. Since 2008 

Handong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and a Non-Profit Organization, Sharing and Technology, held engineering 
design workshop during every summer break. We present the contents of the workshop and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program. The workshop is entitled “Engineering Design Academy for the other 90%” because we take it serious that mos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ies in the world is just focused on the rich people while the other 
90% people in the world are unreachable from the benefits of the modern technologies. By the workshop we tries to provide the 
college students the perspectives on the worldwide poverty problems and to encourage them to serve the 3rd world people in 
need through their specialtie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profession. The evaluation results by participants are very positive. 
Especially, we began invite the 3rd world people to the workshop as design problem clients from 2010 summer workshop. The 
evaluation from them are also very positive. The analysis results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workshop show that the 
workshop improves the students skills required by the ABEEK (A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including 
not only design capability but also team work, communication skill, understanding the social impacts of engineering design, 
engineering ethics, and globalization.

Keywords: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ppropriate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design for the other 90%, global 
poverty problem, service learning, global education

I. 서 론1)

본 논문은 과학기술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적정기술을 이

용한 공학설계단기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다룬다. 

적정기술은 E.F. 슈마허에 의해서 “중간기술”의 개념으로 처

음 소개되었다. 슈마허는 2차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

한 일방적인 경제원조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후진국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 소규모 경

Received 14 May, 2012; Revised 31 December, 2012
Accepted 30 January, 2013
† Corresponding Author: yk@handong.edu

제를 꾸리기에 적당한 기술이 인류에게 궁극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E.F. 슈마허 2002). 미국에서는 에너

지위기 및 반기성 기술 운동과 궤를 같이하여 이 중간기술 개념

이 대안기술 또는 적정기술운동으로 보급되었다. 최근에는, 폴

폴락(Paul Polak) 등의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인 기여자들에 의

해서 적정기술이 제3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Paul Porlak 2008).

적정기술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적정기술은 

그 지역의 필요에 적합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기술적 수준, 종

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Village Earth 199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인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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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필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주

는 것은 적정기술이 아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단계에

서부터 현지인들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야 한다. 둘째, 현지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

다. 만들어진 제품 설계 시 모든 재료와 운영비용은 현지인들이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 지역에서 생산되

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현지인이 그 공

학적 제작물을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 지역에서 만들고 유지하

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설계가 되어

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민의 교육수준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시

스템이 복잡하거나 운영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그 지

역의 공동체, 문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이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기술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제품개

발에 영향력을 주어 가난한 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직접적 영향

력 뿐 아니라, 대학의 공학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적정기술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학생들이 적정

기술을 접함으로써 공학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공학인으로서 직

업에 대한 태도 및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과 인성

교육이 함양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효

과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적정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

는 봉사활동의 의미도 있으나, 공학 전공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그림 1 적정기술 교육의 다차원적 효과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전공

봉사활동이므로 글로벌 서비스러닝을 통한 국제화 교육 방법에

도 해당한다(Bland 2008).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우수한 공과대학에서 적정기술

을 정규 공학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교과목으로서 적정기

술을 강의할 뿐아니라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해외의 현

장에서 설계 및 제작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MIT의 학부 

강좌인 D-Lab 강좌 시리즈(D-Lab I: 개발, D-LAB II: 설계, 

D-Lab III: 전파),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 강좌인 D-School, 

아팔랜치아 주립대학의 technology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적정기술 프로그램, 흄볼트 주립대에서 운영하는 적정기술 캠

퍼스 센터 등이 있다(나눔과기술 2011). 전공봉사활동 (Service 

Learning)의 개념으로 여러 미국 기독교대학들에서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졸업과제로서 제3세계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학적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사

례들이 많이 있다(Green 2008, Underwood 2008).

국내에서도 단기 교육의 형태로 적정기술 분야의 공학설계 교

육을 시도해 오고 있다. 2008년도부터 한동대 공학교육혁신센

터와 (사)나눔과기술이 주관이 되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공학설계아카데미는 전공봉사활동을 실

제로 하기에 앞서서 개발도상국의 현지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의식적 변화 및 공학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

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학설

계를 할 때에 현지의 경제적 여건, 기술적 수준, 문화적 배경 등

을 충분히 유의해서 현지에 맞는 문제를 찾고 현지에서 쓸 수 있

는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DeGoede 

2012). 이런 사항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데 의미

가 있다.

표 1은 4회에 걸쳐 진행 된 아카데미의 진행 결과 요약이다.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특강과 설계실습 중심의 다양한 내용으로 한동대와 원

표 1 공학설계 아카데미 요약

구분 2008, 1회 2009, 2회 2010, 3회 2011, 4회

일정 8.11～13 7.22～25 7.12～15 7.18～20

참여대학 18 13 15 31

참여학생 82 53 76 109

참여교수 12 6 6 12

튜터교수 11 15 17 21

장소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가나안농군학교 한동대학교

프로젝트 8 10 11 13

외국인 - -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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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 1회 공학설계아카데미 시간표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등록

아침식사 아침식사

특강5: How to design 특강8: 좋은 설계자의 삶

팀활동2: Getting Resource 발표회

점심식사 폐회

오후

특강1: 공학설계입문 특강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오프닝: 소외된 90%를 위한 설계
팀활동3: Idea Generation

특강2: 글로벌의사소통

설계문제소개 Poster 발표회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

특강3: 국제개발과 공학 특강7: 공학설계와철학

특강4: TRIZ
팀활동: 발표준비

팀활동1: 브레인스토밍

주 가나안농군학교 등에서 실시되었다. 그동안 전국의 30여 개

교 이상의 대학에서 연인원 338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여하

였고 제3세계 현지의 외국인들도 고객의 자격으로 연 35여명이 

참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4년에 걸친 공학설계아카데미 프로그

램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측정 결과를 평가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러닝 및 적정기술을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제3세계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단기 공학설계 아카데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교육 모델의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학습

성과별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08년과 2009

년 여름에 개최된 제1회, 제2회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의 내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3세계 현지인들의 참

여를 포함하여 개최된 2010년과 2011년 여름의 제3회, 제4회 

공학설계아카데미의 내용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이 아카데미

의 결과에 대한 설문 분석과 이에 기반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인다. 5장에서는 이상적인 공학설계아카데미의 운영 

방안 및 이를 위한 향후 과제로 결론을 맺는다.

II.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

2008년 봄에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사)나눔과기

술은 적정기술에 대한 국내 붐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이 이러한 

기술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를 공동 기획하였다. 

2008년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 2박3일간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서 설계아카데미가 실행되었다. 첫 대회는 전국 18개교 80여명

의 대학생들의 참여 하였다.

설계주제는 제3세계 현지의 NGO로부터 채집하거나 문헌 등

을 통하여 특정 저개발국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발

굴하였다. 참가신청자들에게는 사전에 희망하는 문제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여 최대한 관심 있는 분야의 설계문제를 배정하

고자 하였다. 설계 팀 구성은 다학제적 협업경험과 실제 설계공

학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훈련을 목적으

로 혼성팀으로 구성하였다. 즉, 설계과제 수행을 위한 팀 배정

은 동일 설계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전공, 다양한 지

역, 다른 성별, 여러 학년들이 섞이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프

로그램의 내용은 특강, 문제정의, 개념설계 실습, 결과 발표 등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은 표 2와 같다. 

학생들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선택한 

설계문제의 대한 문제정의 및 개념설계까지만 실습한다. 팀별 

그룹 설계 활동 시에는 한동대 및 (사)나눔과기술 소속의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튜터로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룹 활동

은 개념설계와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은 주로 문제

의 이해, 둘째 날은 문제 해결 방안 및 포스터 중간발표를 통한 

피이드백, 셋째 날은 최종발표 및 시상으로 진행된다.

2009년의 제 2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13개 대학에서 49명이 

참가하여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첫 아카데미는 적정기술

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총 8번에 걸친 특강

이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아카데미부터는 특강을 줄

이고 설계를 구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여름방학 중에 개최된 두차례의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는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다. 이 

두번의 설계 아카데미는 당시에 적정기술 교육이 대학사회에 전

무한 국내 현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생 대상의 전국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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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적정기술 교육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두 번의 공학설계아카데미의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가상의 설계문제보

다는 현지의 당면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램과 현지에 가서 

이를 실천해 보고자하는 요구가 학생들로부터 제시되었다.

III.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단기 교육: 

현지인들의 참여를 포함한 워크숍

세번째 공학설계아카데미에서는 두 번의 공학설계아카데미의 

운영 평가에서 요청되는 개선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제3세계 현

지인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지인들의 역할은 설계문

제의 고객(Client)이다. 이들은 설계문제를 제시하고 설계결과

에 대한 피이드백을 주어 학생들의 공학설계가 진행과정에서 

좀 더 현실감이 있도록 하고 글로벌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하도

록 하였다.

2010년 제3회 공학설계아카데미는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받기 위해서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명의 제3세계 현지의 

지도자들을 고객으로서 본 공학설계아카데미에 초청하기 위하

그림 2 제3회 참여 현지인들의 지역분포

그림 3 제3회 참여 현지인들의 직업분포

표 3 제3회 아카데미의 설계문제 목록

No 문제 해당국

1 고지대 관개수 공급을 위한 자동펌프 인도

2 과일주스 생산 및 보관방법 개발 나이지리아

3 땅콩속껍질 제거기 잠비아

4 전기가 필요없는 달걀 부화기 우간다의 가나안 농군학교 

5 친환경 쓰레기 처리 케냐

6 물속 철분 제거 방안 인도

7 식수 염분 제거 방안 케냐

8 마을간 통신시스템 앙골라

9 빈곤지역관리용 GIS 인도

10 배터리로 작동하는 교육용 빔프로젝터 인도

11 축분 연료 제조기 인도

여 장소를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로 옮겨서 개최하였고, 그림 2

와 그림 3은 이들의 출신지역과 신분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는 4명이 여성이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왔으며 현지의 엘리트

들이 많았다.

현지인들이 본 설계 아카데미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

러 번의 사전 준비를 거쳤다. 원주의 가나안 농군학교 측의 협

조 하에 이들에게 찾아가서 본 아카데미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한 뒤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의 여러 문제를 받아왔다. 그러

나, 단기간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설계해 낼 수 있는 공학 설계 

문제에 적합하도록 원래의 문제를 재 정의하고 현실적 제약조

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현지인들을 인터뷰해야 하는 수

고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수집된 현지문제는 표 3와 같았다.

현지 지도자들은 1～2명이 각 조별로 배치되어 설계문제의 

고객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지의 설계문제를 참가 학생들에게 사

전에 배포하고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학생들이 막연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공학설계아카데미 첫

날은 현지인들로부터 각 조별로 설계문제의 상황에 대한 설명

을 듣는데 두 시간 이상을 할애하였다. 둘째 날의 포스터 발표 

시에는 학생들이 제시한 중간 해결방안(개념설계안)에 대한 현

지인의 피이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 셋째날 저녁시간의 최

종구두 발표회에서는 현지인들의 질의 및 평가가 있었다. 제3회 

대회에는 하루를 더 추가하여 3박4일로 진행하였으며 4일째에

는 문서화작업을 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한 국내학생들과 고객으로서의 현지지도자들 간의 의사

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졌다. 영어사용에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

하고자 사전에 실시한 학생들의 개별 영어 숙련도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각 설계 조마다 영어에 익숙한 학생들을 조원으로 

한명이상 배치하였다. 

현지인 지도자들의 참여에 대한 제3회 대회 때의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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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지속적

으로 설계아카데미에 초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제 4회 대회부터는 한국에 유학 와 있는 

많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설계문제의 고객으로 초대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였다.

제4회 대회에서는 카이스트와 한동대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제

3세계 학생 12명을 참여시켰다. 이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베

트남,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우간다, 브룬디, 케냐, 짐바브웨, 잠

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등 11개국이다. 이들은 제3세계 현지인 

고객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학생이기에 공학설계아카데미 

기간 중 주요 특강을 수강하고, 외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설계 

팀 3개를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외국인 학생들의 적정기술 교육을 위해서 한영동

시 통역사를 고용하여 모든 강의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전

달되었다. 문제 정의와 피이드백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외국

학생들도 또 다른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4회 대회 때는 2박3일의 일정으로 하되 강의를 필수 4개만 

남겨놓고 대폭 줄이고 설계 워크숍과 외국인학생들과 한국인학

생들의 소통 및 협업의 경험 시간을 늘리고자 하였다. 대회 시

작 시에는 알루미늄 포일로 배 만들기 과제를 주어서 팀 내에서 

서로 간에 친분을 쌓고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간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4회 대회의 참가자들은 3회 대회와 비숫한 만족

도를 보였다. 또한 4회 대회에 고객이면서 학생설계자로서 참

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자신들이 속

한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찾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한국

의 대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하였고, 또한 자신들 스스로 서로 다

른 국가에서 와서 공동문제를 설계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

었다고 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이들로 인해서 설계

아카데미의 문제가 더 현장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외에도 여

기에 참여한 제3세계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차세대 리더들이

란 점이다. 이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역 및 국

가 공동체에 기술을 통한 기여를 할지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생

각하도록 교육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이 한국학

생들과 협업의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 간의 글로벌 소통과 일치

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 양

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은, 이들 외국인들이 아직 학생

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 문제에 대해

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고 현지의 도시에서 주로 생활하던 이

들이 다수이어서 설계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제시하는데 바람직

한 조건을 가진 고객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IV. 프로그램 운영의 교육적 효과 

1. 참가자들의 만족도 수준 조사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소외왼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

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난 것처

럼 재 참석에 대한 의향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공학교육인증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교육적 측면에서는 미국 공학교육인증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

하였다(ABET 2004). 이 기준은 한국공학교육인증과 동일하

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학습성과 달성도는 그림 6과 같

다. 표에 나타난 달성도 수치들을 살펴보면 회가 지날수록 약

간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참가자들의 도우미로의 재참석 의향

그림 5 친구에게 참석을 권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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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습성과의 변화

가. 설계능력

실제 사용 예정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또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재정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설계가 아니라 현실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 능력을 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아

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아카데미를 통하여 설계한 아이

디어를 실제 제작하여 설계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입상 하였다. 

경진대회에서는 개최될 때 마다 2～3건의 입상하였다. 

나. 복합 학제적 팀워크 능력

설계 팀 안에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팀워크는 물론이고 다 학제적 협업의 경험을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학전공 내에서 여러 전공간의 협업 

위주라서 더 다양한 분야의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

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의사소통 능력

서로 다른 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과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

키고 설계에 반영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고객으로 설정된 외국

인들과도 영어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설

계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포스터 발표, 구두발표, 문서

정리)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4회 대회 시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이 89% 

수준이었다. 

라. 공학의 사회적 영향력 이해와 공학 윤리

참가자들은, 주로 특강들을 통해서 공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력과 공학윤리의 새로운 차원을 배우게 된다. 공학설계가 단순

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그 영향력이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빈곤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정기술

의 성공적 적용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마. 세계화

본 설계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수를 

넘어서 소외된 다수 인류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가난한 세

계의 이웃과 더불어 발전하는 삶을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

공한다. 설계과정에서 외국인들과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경험을 

함으로 국제적 협업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제공은 

재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 활동할 기업들은 제3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Downey 

2005).

그림 7 아카데미 참석 기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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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4번의 대회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1,2회 대회와 3,4

회 대회의 다른 성격 때문에 설문 문항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

래서 여기서는 최근에 개최된 성격이 유사한 3,4회 대회 시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림 7 나타난 

값을 살펴보면 참석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아주 

높으며, 원래 아카데미를 기획 했을 때의 의도가 퇴색되지 않고 

잘 살아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카데미에 참석후에 참석자의 

기대 만족도와 팀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높아졌으며, 만족

한 인원의 비중도 상승하였다.

또한 고객으로 선정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

었다. 하지만, 튜터로 봉사한 교수와 연구원들에 대한 만족도

는 3회 때보다 4회 때의 결과가 약간 하락한 상태이다. 각 팀

의 문제와 튜터의 전공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V. 결론 및 항후 과제

지금까지 살펴 온 4년에 걸쳐 진행된 총 네 번의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카데미”는 대학생들에게 세계 도

처의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세계적 빈부격차 해소에 공

학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를 통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국내에서 적정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폭

제 역할을 하였으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공학교육인증의 

학습성과 5개 항목을 직접 훈련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

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러닝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으

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1회, 2회 때의 설계문제가 현지의 현재 상황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회 때는 외국인

을 설계 문제를 제시하는 고객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4

회 때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고객과 

설계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기획하였다. 4회 대회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학생에게까지 좋은 교육효과를 거두었

다. 또한 현지인들의 의견과 현지 분석 내용은 설계 결과가 실

제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참석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타국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이 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 중 일부는 아카데미를 통하여 

정립한 아이디어를 학기 중에 직접 제품으로 만든 후 방학을 이

용하여 현지에 나가서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운영 시

에 발생하는 예상치 않은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

련의 과정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적정기술

의 원래 의미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카데미에서 설계한 결과물을 공학설계 경진대회에 출

품하여 입상하였고, 이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 다음 해의 아카

데미에 학생도우미로 참석하였다. 이런 과정이 장기적으로 대학 

재학 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 러닝의 효과가 극대

화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살펴 본 여러 

결과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글로벌서비스러닝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들의 첫 단계로서 자리 잡았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단

기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타 프로그램 및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

하여 궁극적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 대학 교육 시

스템 측면에서 추가 모델 제시가 향후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후원 기업체 등의 발굴이 필요한 과제이다.

VI.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적정기술 공학설계 교육 워크숍의 한가지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여름방학부터 최근 4년간 한

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사)나눔과기술에서 공동 주관하

여 실시한 네차례의 전국 대학생 대상의 적정기술 워크숍내용

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적정기술 공학설계 

워크숍은 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전세계의 구매

력있는 소수의 10%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공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

기에, 본 워크숍을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로 

명명하여 개최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전세

계적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세계적 빈부격차 해소에 공

학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워크숍 진행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

다. 특별히, 2010년 여름부터는 제3세계 소외된 지역의 현지인

들을 초청하여 설계문제의 고객의 역할을 부여하여 설계워크숍

의 진행에 참여시키고 있다. 학생들과 현지인들로부터 매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본 적정기술 공학설계 워크숍

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학교육인증에서 추구하는 학

습성과 중, 설계능력 뿐아니라 복합학제적 팀워크, 의사소통, 공

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공학윤리, 국제화 등 대부분의 

소프트 스킬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 결과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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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공학설계교육, 적정기술, 공학설계교육,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세계빈곤문제, 서비스러닝, 국제화교육, 

전공봉사활동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는 2008년～2011

년 한동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석하는 본 연구는 2012년도 한동대 교내연구

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E.F. 슈마허(2002). 이상호 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

출판사.

2. Paul Porlak(2008), Out of Poverty. San Francisco: 

Berrett-KoehlerPublishers, Inc.

3. Village Earth(1993). The Appropriate Technology Sourcebook. 

http://villageearth.org/appropriate-technology/appropriate-

technology-library.

4. 나눔과기술(2011). 적정기술. 허원미디어.

5. L. Bland(2008), Providing Engine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Is it truly needed?: Proceedings of CEEC 

2008.

6. H. Underwood(2008), Lessons Learned: Developing Flight 

Tracking and Messaging Systems for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EEC 2008.

7. Mathew G. Green, et al.(2008), Enhan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Design Projects: a Contextual Needs 

Assessment Case Study of Remote Power for Faith- 

Based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EEC 2008.

8. Kurt M. DeGoede(2012), Developing Model for Cross- 

Cultural Service Learning in Developing Countores,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2012.

9. ABET(2004)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s. 

http://www.abet.org.

10. Downey, G.L. and et al.(2005) “National identities in 

multinational worlds: engineers and ‘engineering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Continuing Engineeri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15: 252-260.

이강(Kang Yi)

1990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2년: 동 대학원 공학 석사

1997년: 동 대학원 공학 박사

1998년~999년: 인제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전임강사

1999년~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저전력 멀티미디어 임베디드시스템설계

Phone: 054-260-1387

Fax: 054-260-1976

E-mail: yk@handong.edu

한윤식(Younsik Han)

1980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2년: 동 대학원 공학 석사

1993년: 미 북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공학박사

1995년~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신호처리, 적정기술, 공학설계교육

Phone: 054-260-1380

Fax: 054-260-1976

E-mail: yshan@handong.edu

김경미(Kyungmi Kim)

1987년: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졸업

199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2007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1987~1996: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계산소 연구원

1997년~현재: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관심분야: 센서네트워크, 라우팅, 적정기술

Phone: 054-260-1374

Fax: 054-260-1529

E-mail: kmkim@handong.edu




